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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has been widely used and applied as a material as 

well as that of painting, print, sculpture and installation art 

and was settled as an independent area of plastic art.  Like 

these, paper which cross experimentation of various art 

media possible and is used as new and very flexible means 

has been an object needed in contemporary ar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mental and plastic value of 

paper, recognize its value as expression material through its 

humanity and internal language in contemporary art again and 

suggest another possibility.

 Consequently, plasticity of paper shown in contemporary 

arts can confirm its possibility as an expression medium 

beyond the limitation of paper concept as contain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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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e the spirit of artist rather than as tool to artists.  

 Paperwork may be expression material to give metaphysical 

pleasure and experience as an expression of life. In addition, 

everyone has been fascinated with attraction of paper or 

tried to do paper work with active interests in it.  Paperwork 

in contemporary art can make materials and methods used 

throughout human history a material as well as types of 

general papers and can be also plastic material of 

contemporary art. Since paper reveals the reality of human 

life as it is, it can be another independen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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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현대인들에게 가장 손쉽게 쓰이면서 접할 수 있는 소비품은 ‘종이’가 아닌
가 싶다.
이처럼 일상에서 필수품이 돼 버린 종이는 현대 문화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이미지 전달과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
다.최근 기계화로 인해 쓰임과 그 가치가 한발 뒤로 물러났지만 종이에서
오는 순수함과 풍부한 감성들은 기계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안락한 휴식처로
현대인들의 정서를 붙들어주며 귀중한 정보전달과 매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듯하다.쓰기 쉬우면서 함부로 취급받는 종이는 견고성보다는 연약하고
찢어지기 쉬운 데 성질이 오히려 극적인 반전을 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또한 조형예술의 매체로서 현대인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재료일 것이
다.
인류가 종이를 개발한 이래 오늘날 현대 조형 예술까지 활용의 정도를 살

펴보자면 크게 정보전달의매체로(미디어로서의 종이)와 표현매체로서의 종이
(소재로의 종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다 종이의 본질 적인

개념에 속해있고 서로 상호 보완하며 독립된 오브제1)이며 미술의 조형논리

1) 오브제(object) : 대상 ,사물,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다. 원래 어원은 오브젝튬

(objectum)에서 유래된 것으로 ‘앞으로 던지는 것’ 이라는 뜻을 지닌다. 『 라루즈

사전 』 에서는 오브제의 철학적 의미를 ‘사고하는 전제 (前提)나 주제(主題)에 대

립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상과 이미지 사이의 인습적인 사이의 

관계를 수정하고 현실을 가장 물(物)적인 상태로 환원시킴으로써, 온갖 속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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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해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종이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새로운 재료에 대한 탐구는 기술지향주

의적 시대에 반해,예술가들은 질 좋고 독특한 종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
으켰으며 이는 천연적 재료인 ‘수제종이’(handmadepaper)에 대한 관심을 이
끌게 되었다.이는 종이를 단순한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
의 표면으로만 생각해왔던 미술가들이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이끌리게 되어
피동적인 표면에 불과하였던 종이를 미술작품의 중요한 부분으로 바뀌게 했
다.
조형예술의 매체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종이는 펄프의 소재를 갖고

있어 자연적이고,유연하며,착색이 잘 되고,가소성을 이용한 제작특성으로
회화,판화,공예,조각,건축 재료로 또는 유희적인 조형놀이에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색상혼합,질감표현 등 예술적요소룰 풍부하게 지니고 있
다.
더불어 종이 재료는 종이의 역사 속에서도 미술이라는 장르와의 관계에서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이의 효용은 평면회화의 재료로서 사용되어 왔
지만,종이는 이전의 재료에 비해 물리적 화학적 안전성이 뛰어나 운반과 보
관이 용이한 획기적인 재료로 누구에게나 충족시켜주는 공유의 미디어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무한한 조형적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종이가 현대조형예술에 조

형적 매제로서 신소재나,자연물의 혼합 소재로 예술의 2차원,3차원 공간설
치 환경 예술로 까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인간의 정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종이라는 매체를 현대미술 속

에서 독립된 매체로 어떻게 활용되어 오는지 재해석하며,작품제작 할 때 종

벗겨져버린 원초적인 상태를 말한다. 

   대상이 우연적 또는 필연적 효과에 의해 주관의 심부에 작용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자체가 일사의 가치로부터 이탈한 상태로 그것 안에 또 다른 형상

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고 곧 예술작품으로 전화되어지는 경우 이 물체를 오브제라 

부르게 된다.



- 12 -

이의 활용도를 통해 종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며,아울러 가장 가
까이에 있는 소재이면서 제작 과정이나 표현방법이 쉽지 않지만 한번쯤 종이
작업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조형적이면서 독립된 오브제인 종이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사용해 왔는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현대는 다양한 종류의 종이제품과 종이용품에 둘러싸여 점차 사람들로 하
여금 종이에 대해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종이가 지
지하는 부분이 줄어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예술가,등 종이를 사용한
지 않는 문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그러나 역으로 각박해진 현대생활에
서 심미적,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수제종이’(handmadepaper)2)가 현대
미술의 미디어로 새롭게 발견되고,조형의 매제로서 활발한 탐구와 실험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미술에 있어서 종이가 갖는 의미 및 미학적 조형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본 논고는 종이가 그 자체의 하나의 독립된 소재가 되어 현대미술에서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어떻게 제작되어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2) 수제종이(handmadepaper):수제종이라 함은 말 그대로 손으로 일일이 만든 종이
를 말한다.어떤 원료를 사용하던지 수공 적으로 생산된 종이는 수제종이라 부를
수 있으나 비 목재 펄프와 양질의 원료를 사용한 종이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천연  목재 펄프를 원료로 한 화용지, 판화지 같은 종이를 말하는 경

우가 많은데 오늘날 이들 대부분도 기계로 대량 생산 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

서는 수제 종이가 될 수 없다. 창작의 입장에서 수제종이라 함은 작가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 만들거나 발주를 하던  여타 의 종이와는 구별되는 품질과 개

성을 부여하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용되는 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비 목재 펄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3 -

종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쓰이는지,종이 제작과 작업 유형을 통해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며,무안한 발전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종이 작업을
통해 나의 작업과 연관 지어 조형상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연구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흐름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2장에서는 종이의 역사,종이의 정의와 원리,제작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이러한 논의는 종이의 본질적인 개념의 파악을 위해 어원 및,역사
적 고찰을 통해 종이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았다.
3장에서는 현대 종이 조형 작가들의 예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이에 대

한 시각과,조형적 성형의 유형,나아가 종이작업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통해
조형적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이는 현대종이조형 작가들의 예술성을 이

해하고 유형별 작가 작품을 통해 현대 종이조형이 미술 매체로서의 기능과
발전 가능성으로서의 종이매체의 잠재적 가능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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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종종종이이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제제제111절절절 종종종이이이의의의 역역역사사사와와와 전전전개개개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의사소통이나 기록저장 수단을 표기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왔다.지금으로부터 2만2천 년 전,인류는 종이를 사용
하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동굴 벽에다 자신들의 생활모
습을 그림으로 남겼었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고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삶의 매제가 동굴 속 벽 이

였기 때문이었다.그 후 인류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을 위해 고민했고 그 결
과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다.이후 흙바닥,돌,동물의 소나,돼지의 뼈,거북이
등껍질,청동그릇,중국 문명권의 목간(木簡)3),죽간(竹簡4)),나무판자 얇은
대나무판,판석,비단,두루마리 등에 문자를 기록하게 되었다.좀 더 개발된
형태의 유형은 이집트의 파피루스(papyrus)5)-칸비스사비타(두꺼운 모직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개발된 양피지(archment)6)권 그리고 티벳지방,폴

3) 목간(木簡):나무의 조각을 다듬어서 표면에 나무즙으로 기록하여 그 조각들을 가
죽이나 마 끈으로 연결한 것.

4) 죽간(竹簡):중국에서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 글자를 기록하던 대나무 조각
5) 파피루스(papyrus):어원(파-프-우로/pa-p-ouro‘귀족’의뜻)가늘게 자른 파피루스
줄기를 직각으로 엇갈리게 겹쳐놓고 압축시켜 만든 종이에 준 하는 것.겹쳐서 파
피루스의 층을 압축,말하자면 겹쳐서 붙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유연한 표면이 생겨난다.이러한 표현 방식은 4천 년 전부터 이집트인에게 개발되
었다.영어의 종이를 뜻하는 paper는 papyrus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6) 양피지(archment):소 ·양 ·새끼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서사재료(書寫材料).
고급제품은 벨럼(velum)이라고 하며,짐승의 가죽을 말끔히 씻은 다음
털을 뽑고 석회로 표백한 후에 표면을 경석으로 갈아 부드럽게 한 후 초
크로 마무른다.특징은 견고하고 장기보존이 가능하나 제작이 까다롭고
비싸고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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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네시아등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대용품들을 소재와 하여 사용해 왔었다.
이처럼 종이 이전의 종이라 함은 초지 법에 의한 종이의 개발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초지법이 전파되지 않는 각 문화권에서 언어 그림의 전달 매체로
서 다양한 재료들과 방법을 말한다.
특히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재료는 유럽으로 초지법이 전파되기 전까지

3000년 이상 종이의 역할을 하였다.이후 인류는 종이를 만들어 쓰게 되었는
데 105년 중국에서 발명되었으며 신석기이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종이를 최초로 발명한 것은 중국 한조(漢朝)의 고위관리였던 채륜(蔡倫 :?

~121)이라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전해진다.후한서(後漢誓)채륜 전
에 ‘채륜이 나무 속껍질,아마,섬유,어망,누더기 천을 이용하여 원흥(元興)
원년(105년)애 황제에게 진상하다.’라고 기술로부터 기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의 고고학적 연구들을 통해 역사가들로 하여금 재료로서의 종

이의 역사가 다르게 기술되고 있는데 이는,1986년 천수 부근과 1990년 둔황
근처의 문자와 기록된 흔적인 방마탄지7)(도판 1)를 통해 채륜이 살았던 시대
보다 적어도 300년 이전에 이미 종이가 표기의 소재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
고 있다.그 이전에 나타난 흔적들로 인해 채륜의 종이 발명 설은 의미를 잃
어 가고 있었다.
중국의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채륜시대 이전부터 원시적인 형

태이기는 하지만 대마와 넝마를 주원료로 한 종이가 만들어져 사용되었고 점
차적으로 개량되어지고 있었다고 본다.실제 종이는 중국 전한 시대의 이름
도 없는 노동자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채륜이 종이의 중요성을 일찍 간파하
여 종이 사용의 주창자로서 종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체계화
하였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크다.이후 채륜이 행정과 종교 문서를 보급하기
위해 채택한 종이와 제조과정은 불교의 전파와 함께 전국에 전파되었고.그
이후 중앙아시아와 인도네시아로 전파 되어 BC500년경에는 한국과 610년에

7) 방마탄지 :중국 간쑤 성에서 출토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 이자 지도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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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으로 전해졌고 12세기에 이르러 서양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었다.
중국은 실크로드 무역을 통해 서방으로 종이를 수출 하려고 하였지만 그

제조법은 철저히 비밀로 하였다.제지법이 서양으로 전파되는 것은 751년 동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사라센 제국과 서쪽으로 세력을 진출하려는 당나
라충돌로 인해 문화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이때 전쟁포로였던 제지 공들
로 인해 제조법이 알려지게 되었다 고한다.
처음으로 제지 공장이 세워진 곳은 757년 지금의 우즈베크 공화국의 사마

르 칸트였다.사마르카트에서 사용되어지는 종이의 원료로는 아마(亞麻)를 많
이 사용하였고,다른 초목이나 넝마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페르시아의 바그다드(759년),이집트(961년),그리고 지중해를 건너 유

럽으로 전해져 에스파냐(1150년),프랑스(1189년),이탈리아(1276년,) 독일
(1336년),영국(1498년),등지에 차례대로 제지공장이 설립되었다.동양에 비
해 늦게 받아들인 서양의 제지술은 문예부흥운동,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계
화와 인쇄술의 발달로 대량생산화 체계화하게 되었다.이에 양지라는 이름으
로 새로운 제지술이 동양으로 전수되어 문화교류의 큰 계기가 되었는데 1750
년 네덜란드식 제지기계의 질 좋은 종이의 생산으로 더욱 발전시켜 1770년에
는 고급 도화용지인 J와트만에 의해 와트만지(Whatmanpaper)가 제조 성공
하였으며,영국의켄트(Kent),프랑스의 아르쉬(Arches),이탈리아 파브리아노
(fabriano)등의 제지업체가 생겨났다.이제지 업체는 오늘날까지 유명하며 판
화지,드로잉지 수채화지의 원산지이기도 하다.
15세기 중반 활자 인쇄가 발명되고 급변하는 시대적인 정보의 유통량이 증

가함에 따라 종이의 수요도 늘어났으나 종이의 원료가 지극히 한정적이고 일
일이 손으로 뜨는 수공적 생산을 이뤘다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출판,신문,잡지의 활성화와 함께 종이의 수용가 늘

어나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넝마나 코튼펄프 이외의 종이원료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1840년 독일인 F.G 켈러가 쇄목펄프를 발명하여 제지 산업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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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고,1867년 미국의 화학자 B.C티르만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처리법을 개발함으로서 종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이는 이렇듯 기록으로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편리하게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재료를 탐구하면서 종이의 역사는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겠다.이렇듯 종이는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즉 종이는 우리의 정신적 통양을 담는 그릇 이였으며,오랜 세
월 동안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111...종종종이이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종이는 도처에 있다.일상생활의 매순간 사소하고도 중대한 일을 수행해주
며,언어와 민족의 기억을 소장하며 증언한다.또한 종이는 순환하며 의사소
통하고 당대의 지적,경제적 교류에서 없어선 안 될 소재가 된다.이렇듯 종
이는 실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교육,문화,미술에 큰 역할을 한다.이러한 종
이를 세르주 갱스부르에8)의하면 ‘종이 그건 바로 인생이다,라고 표현 되어
지는데 이처럼 종이 없는 세상은 상상 할 수 없으며 현대인의 일상에 빼 놓
을 수 없는 필수품처럼 여기게 되었다.이처럼�매체�로서의 기능을 바탕으
로 현대미술 속에서 표현수단의 확장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그 이전에
종이의 물성과 표현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종이를 사전적으로 해석하자면 ‘식물의 섬유를 물에 풀어 평평하면서 서로

얇게 엉기도록 하여 물을 빼고 말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이의 정의를 한글사전에 의하면 “식물성섬유를 재료로 하여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드는데 쓰이는 얇게 굳히어낸 물질로서,닥나무,뽕나무의 껍질,볏집

8) 세르주 갱스부르(SergeGainsbourg):(1971～)미니멀리즘의 대명사로 불
리우며,영화감독이자 작곡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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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원료이다”9)라고 내리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기하면 셰릴 커닝의(SherilCunning)의 핸드메이드 페

이퍼(HandmadePaper)제1장을 보면 “종이는 일종의 식물성 섬유에 의해 만
들어진 것으로,섬유를 짓찧어 화학작용으로 순환되어 분산된 셀룰로오스가
채반 같은 발에 걸러진 후,수소결합(水素結合)을 통해 엉켜진 얇은 판상(板
狀)물질을 일컫는다.”10)고 정의되어져 있다.모든 식물에는 셀룰로오스 라는
섬유질이 있고 종이는 이를 채취하여 물을 풀고 발로 떠서 평평한 시트로 만
든 것인데 이러한 방법을 초지법(秒紙法)11)이라고 하여 식물의 섬유를 재구
성한 것을 일컫는다.미술의 표현소재로서 종이는 초지법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표현 관점에 따라서는 식물 섬유를 쓰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 할 수 있겠으나,종이의 구조나 성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초지법이
라는 방법의 원리와,제작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초지법(秒紙法)의 개발로 인하여 양질의 종이를 보다 손쉽게 안정

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미디어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
었으며 또한 초지라 과정에서 종이 특유의 고유성과 개성을 부여하게 됨으로
타 재료와 구별되는 부조,환조 형태의 변용이 용이해 다양한 재료에 의한
종이를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조형의 표현 소재로 널리 이
용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작업 이라함은 섬유를 가공하여 직접 종이를 만들

던지 기존의 종이를 사용하던지 아님 타 재료와 구분이 되는 식물 섬유로 이

9) 종이 : 『동아원색 대백과사전』(서울 : 동아출판사, 1985), 제23편, p,315.

10) 셰릴 커닝의(SherilCunning)(HandmadePaper)제1장
셀룰로오스(sellulos):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으로 식물의 목질부 대부분을 차지
하는 성분으로 섬유소(纖維素)라고도 한다.자연계에서 석탄에 이어 다량으로 존
재하는 유기 화합물이며 식물섬유의 주성분이다.고등식물 외에도 세균,바닷말,
해산물인 우렁쉥이 외피에도 존재한다.셀루로오스 분자는 다수가 모여서 섬유를
이루며 섬유를 물이나 묽은 알칼리에 담그면 팽윤하는데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
도강하고 미생물에 침식당하지 않는다.종이와 의류의 원료이외에 여러 가지로
응용된다.

11) 초지법(抄紙法):종이를 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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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종이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활용한 작품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
다.
이는 소재로서의 종이의 의미를 말하는데 현대미술 속에서 종이작업 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이의 유형 뿐 아니라 종이의 역사 전반에 걸쳐 사용된
재료와 방법이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며,현대미술의 조형적인 소재와 주제
가 될 수 있는 독립된 오브제가 될 것이다.
이렇듯 종이란 위와 같은 원리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현대미

술의 양상과 적용범위 속에서 어떤 것이 종이고 여기까지가 종이작업이다 라
고 일반적이 기준을 긋기가 어렵다.

222...종종종이이이의의의 원원원리리리

종이의 원리란 미술의 표현 소재로서 초지법(秒紙法)에 의하지 않고도 또
한,표현 관점에 따라서 굳이 식물 섬유를 쓰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
하여 표현할 수 있겠으나 종이의 구조와 성질 을 이해하는 데에는 종이의 원
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지법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식물의 섬유가 물분자속의 수소와 결
합하여 식물섬유끼리 수소결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분의 줄어듦에 따라
식물섬유가 응집하여 종이가 된다.종이를 이해하는데 초지법이라는 방법은
이전의 방법보다 종이를 보다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며 대량생산 할 수 없
는가에 대한 모색의 결과로 개발되었고 이러한 초지법의 개발로 인해 본격지
적인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종이작업이라는 것은 식물의 섬유를 물에 풀어 가공한 작업이겠지만 현대

미술에서 종이작업은 초지법에 의한 작업 이외에도 종이찰흙을 반죽하여 만
든 작품 식물섬유에 여러 가지 물질을 섞거나 이루어진 작품 또는 수제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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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아닌 기성제품을 이용한 작품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이작업 이라함은 식물섬유를 가공하여 종이를 만들던지 기존

의 종이의 특성을 살리고 활용한 작품을 말한다고 생각되면 되겠다.
이처럼 현대미술 속에서 종이작업 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종이의 유형뿐만

아니라 종이의 역사 전반에 걸쳐 사용된 모든 재료와 방법들이 모두가 소재
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조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초지법 개발이전의
원시적이고 거친 제작방법은 오히려 독창적인 자기 언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종종종이이이의의의 제제제작작작

1.원료
•목재 펄프
현재 작가들을 위하여 다양한 종이의 원료를 따로 팔지 않기 때문에 원료

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목재펄프의 경우 일부 제지회사를 통하여
구입 할 수는 있으나 경로가 복잡하고 제지회사의 목재펄프는 단 섬유 펄프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이작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일부 제지회
사 에서는 고급화용지나 서간지,인쇄용지 등에 첨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코튼펄프를 수입에 쓰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입한다.코튼 펄프가 아닌
경우에는 목재펄프라 하더라도 냉대림의 침엽수로 만든 펄프나 단풍나무 등
양질의 나무로 만든 장(長)섬유 펄프를 구하도록 한다.단(短)섬유,장(長)
섬유라 함은 식물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목재펄프를 분쇄하면 미립자 상태
로 짧아지는 편이다.이러한 짧은 섬유는 종이작업에 적합하지 않으며 식물
섬유의 최소단위인 셀룰로오즈 세포막이 파괴되어 작품의 재료로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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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장(長)섬유 펄프는 섬유의 길이가 길며 우리가 사용하는 판화지,수채
화지,작업등에 쓰이는데 목재펄프 사용 시에는 코튼펄프나 넝마펄프를 사용
하는 것이 좋다.

•비목재 펄프
목재가 아닌 식물의 섬유와 식물성 천 섬유에서 재료를 발견할 수 있다.

입고 있던 청바지나 셔츠도 훌륭한 넝마펄프(Ragpulp)로 가공할 수 있으며
이름 모를 잡초들도 훌륭한 종이가 될 수 있다.식물은 긴 섬유질을 많이 포
함한 식물을 선택해야 하는데 옥수수,바나나,파인애플,칡,수선 등이 섬유
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닥 펄프
한지의 원료이며,성형의 가능성이 우수한 펄프이다.작가가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한지제조 회사나 공방을 통해 고해가 완료된 펄프를
구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다.

•리사이클 펄프
리사이클이라는 용어는 재활용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든 종이는 재생이 가능

하다.일상에서 넘쳐나는 사용된 종이제품을 고해하여 종이의 원료로 사용하
는데 신문,잡지,박스 등 어떤 종이라도 상관없으나 고해할 때 주의할 점은
종이제품에는 많은 첨가제가 들어있고 분쇄하는 과정 속에 펄프가 파손되고
섬유질이 짧아져서 시트상태의 종이만 들기에 부 적합할 수도 있다.또 다른
종이와 다른 점은 이미 사용된 종이에서 나오는 글씨나 그림 색들이 남아 종
이의 역할과 기능을 다른 원료에서 취할 수 없는 장점도 발견할 수 있다.대
표적인 리사이클펄프의 재료로는 우유팩,포장지 종이가방 신문지등이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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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료의 고해(叩解 beating)

원료를 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고해(叩解)의 과정을
통해 가소설리 증가된 식물섬유로 만들어야한다.
고해란 종이를 뜨기 위해 식물 섬유를 두드리거나 물을 가해여 기계적으로

휘저어 최대한 가늘고 섬세한 섬유를 푸는 작업을 말한다.이 처리의 조절에
따라 섬유가 절단 되거나 짓이겨져 섬유막의 결집력이 떨어지게 된다.종이
만들기 과정에서 고해의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는 섬유를 잘게 나누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의미 이외에도 섬유가 잘게 나뉘어져 미세 구조로 바뀜으
로 물의 표면장력이 좋아지고,투명하며,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시트 상
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해기12)가없으면 가정용 전기믹서 기에 물4,원료1비
율로 조금씩 간다.종이 제작 시 꽃잎을 갈거나 인쇄물,색지 등을 같이 고해
하여 가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질감을 낼 수 있다.

3.시이트 형성

펄프를 물에 골고루 퍼지게 잘 저어준 후 제지 틀을 펄프 통에 넣어 한 번
에 안쪽으로 넣었다가 위로 끌어올린다.위로 끌어 올리면서 틀이 수평이 되
도록 하여 펄프가 제지 틀 위에서 고르게 퍼지게 한다.이때 한쪽으로 기울
어지면 기운 쪽으로 종이가 두껍게 된다.잘못 만든 종이는 다시 펄프 통에
담그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이과정은 몰드(mould)13)와 데클(deckle)14)의 크
기에 따라 종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어 다양한 첨가물을 통해 종이를 만들

12) 고해기(beater):종이를 뜨기 위하여 펄프 따위를 물에 넣고 짓이기는 기계. 

13) 몰드 : 종이를 거르는 체의 가장자리를 형성하는 움직여 낼 수 있는 틀, 이는 시  

 트크기를 정해주고 시트 형성과정에서 펄프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14) 데클 : 펄프를 담아놓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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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4.안착시키기
새롭게 만들어진 종이를 다른 표면으로 옮기는 과정을 안착이라고 한다.

형성된 시이트를 펠트 위에다 옮기는데 나무판자위에 신문이나 두꺼운 헝겊
을 여러 장 겹쳐놓은 흡수 층에 제지 틀을 내려놓는 과정이다.이때 틀을 서
서히들어리며 종이가 안 떨어질 때는 스펀지로 물기를 흡수한 뒤 떼어낸다.

5.압착
형성된 시이트를 펠트위에다 고른 압력을 가해 물기를 짜내고 물이 더 이

상 나오지 않을 때 천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올린 뒤 종이의
결속력이 생길 수 있게 물을 한 번 더 빼준다.

6.건조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를 통해 열이나 압력으로 건조시키기도 하고 실제

작업 과정 에서는 바람이 잘 드는 통기성 있는 곳에 건조시킨다.건조 후 에
는 사이징(Sizing)15)과 착색 등으로 마무리한다.

(도판 2)종이 제작과정

15)사이징(Sizing):종이가 물이나,수용성 물질의 침투에 보다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는 물질을 첨가하는 과정.

  종이의 내구성을 주기 위해  일종의 접착제를 첨가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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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현현현대대대미미미술술술과과과 종종종이이이

종이의 역사는 미술이라는 장르와의 관계에서 볼 때,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히 평면회화의 재료로 일찍부터 사용되어왔다.이러한 종이의 효율을 미술
형식으로 처음 시도한 것은 바로는 소묘였다.종이는 하얀 공백으로 표면에
기록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관념적으로 성사 시키는 장치이지만 작가들은 작품
의 표현으로 기본과정이 되었다.
종이는 미술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미술에서 종이의 기능과 역할을 간단히 말하자면 재료로서의 종이와,

소재로서의 종이로 나누어 말할 수 있겠다.
종이가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표현매체,즉 미술의 소재가 되어 종이자체

가 작품으로 독립성을 가지게 된 것은 가장 최근일이다.종이자체가 미술의
소재가 되어 독립된 가치를 부여받고 종이작업 즉 종이의 미술이라는 확실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1960년경부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미니멀아트와(MinimalArt)16),개념미술(ConcetqualArt)17)에 의한

본질탐구의 영향에 의해서였다.바로 20세기 중반이후 현대미술에서 종이 그
자체가 소재가 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종이의 한 양식이 개발되고 전개 되어 가는데 있어서 갑자기 작업 양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배경이 서로 작용하여 서서히 완성 되
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20세기 이전의 종이는 그 성질이 작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재료로서의 종이로 종이위에 그려진 이미

16) 미니멀아트와(MinimalArt):최저한의 조형수단으로 제작한 회화·조각. 1960년대  

 전반부터 1970년대 초두에 걸쳐 미국을 중심으로 제작된 큰 색면(色面), 단순한  

 형체, 패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회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화가로 도날드 저드,   

 칼 아드레, 솔 레이트 등이 있다.

17) 개념미술(ConcetqualArt):미니멀아트 그 이후의 현대미술의 한 경향.선구자는
마르셀 뒤샹.1913년 미술가의 역할이 물질을 교묘하게 치장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의 고찰을 위해 선택이었다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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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만 있는 것이었다.고전적인 의미에서 회화가 이미지 예술이라 할 때 우
리가 그림을 보면 그림이 그려진 종이라든가 캔버스,물감 등의 재료들은 보
는 이의 시각으로 부터 사라져 버린다.또한 작가들도 그러한 재료에 특별한
내용적 의미를 두지 않는다.
바로 20세기 이전의 회화에서는 어디까지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지,즉

재료로서의 기능과 역할만 가지고 있었다.수채화나,판화,동양의 수묵화나,
서예작품 등은 종이의 성질을 작품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종이
자체가 조형적으로 강조된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이처럼 종이는 하
나의 재료로 불가했던 것이다.
물론 20세기의 종이 또한 회화에서 뿐만 아니라 접고,자르고,펼치고,꼬

고,끼워 넣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만드는 페이퍼 크레
프트(papercraft)18)라는 종이 작업이 일찍부터 이용되어 왔었다.유럽에서는
다양한 장식품이나 실용품등을 만들어 왔고,동야에서는 종이를 가공하여 일
상용품,가공품,공예품,건축 재료로 또한 유희적인 종이에도 사용 되어왔다.
이러한 작업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뛰어난 조형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며 단순한 실용품의 한계를 넘어 예술적 가치를 한 차원 높여 느끼게 한
다.그러나 이러한 실용과 장식은 조형적으로 아름답기는 하나 종이 자체가
독립하여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미술로서의 의미 부여까지는 이루어지지 못
했었다.
한편,20세기 이전에도 소재로서의 종이가 일부 작가들의 필요에 의해 개

성 있고 창의적인 수제종이를 만들어 왔는데 이는 만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판화를 찍거나 하였다.특히 이러한 판화가들 사이에서 수제 종이를 만들거
나 발주하여 개성 있는 종이를 만드는 것이 널리 행해졌다.판화라는 것이
종이 위에 작업한 인쇄를 하다 보니 종이를 많이 다루게 되고 점차 종이 자
체로서의 언어로서 이야기할 수 있게 발전해 나아갔다.

18) 페이퍼크레프트(papercraft):종이 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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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요소와 잠재되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H.리이
드는 『예술론』에서 예술은 ‘자유정신의 소산으로 작가의 미의식을 통한 창
조적 표현 활동이며,즉 예술가만의 독특한 직관으로써 작가자신이 바라는
감각적 구조들로 대상을 변형시키고 재구성하여 특수한 조형적 효과를 얻고
자하는 표현활동인 것이다.’19)라고 정의 했는데 이말 속에서는 재료나 기법
기법에 대한 독창적인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즉 대상을 있는 그
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하는 표현으
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거친 또 하나의 창조된 세계라 하였다.
또한 종이의 속성 가운데 김 보섭은 ‘원래는 백설같이 희어서 무색무취 지

진무구하기 짝이 없으나......,사람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천하를 진감하게 되
고,생사여탈의 권세를 쥐어 모든 희비극을 연출시키는......’20)바탕재 라며
종이의 잠재력을 기우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작가들은 종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표현의 가능성을 모

색하면서 가공하는 방법도 개발하여 하나의 소재로서 의 종이로 그 가능성에
대한 발견도 서서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 생각한다.
작가가 그림을 그리거나,판화를 찍거나,소재로서 조형적인 표현을 위해직

접 원료를 가공하여 종이를 뜨고 자신만의 개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종이를 가공한다던지,여러 가지 다른 물질과 섞기도 하여 다양한 형태와 색
으로 만들어진 종이는 그 자체가 조형적이 작품이 되거나 대상이 되기도 한
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펄프를 만드는 일이 널리 유행하는 경향이 나타났
는데 이러한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1960년대 후반에서 1970
년대에 걸친 미국에서 하나의 큰 미술조류였던 미니멀 아트(minimalart)의

19) H.리이드는(1076),『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역(서울 :을유문고)
pp.23～24.

20) 김보섭(1995~)『권영우 화백의 종이』txt`review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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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최소한의 표현을 지향하는 미니멀아트
(minimalart)는 모든 감정과 개성을 절제하고 이미지를 소멸시킴에 따라 모
노크롬의 단색조,절제된 형태를 지향하게 되고 나아가 결국에는 종이라는
최소한의 소재 그 자체로만 남게 된다.가령 쟝 바제(J.Bazzine)은 『처음지자
동시에 끝이기도 한 이 공백은,창조이전의 한계가 없는 너비이며,분리되지
않은 낮과 밤』21)이라고 말한바 있다.하얀 공백으로서는 이들에게 처음이자
끝이며,단면으로 탄생하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회화의 일생이 끝난다
는 게 된다는 비유이다.마치 종이의 리사이클로 흙속에 태어나 흙속으로 돌
아가는 일처럼 종이의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편 된 예시 같다.
최소한의 방법 표현 아래 작품의 재료였던 종이가 거꾸로 그 자체가 그림

을 그리고자 하는 최소한의 소재 그 자체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런 작품들은 종이위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대한 소재를 추구하

고 그 결과 종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존재감,재질감,물성 등의 특성이 강
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 하나의 배경이라면 종이가 소재로서의 관점 보다는 종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20세기에 들어오면서 종이의 가소성(可塑
性)을 이용한 입체화 경향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조각에 대한 개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20세기 초까지는 조각은 인물상이 중심이었다.그 외의 조각들도 있겠지만

조각이라고 함은 하나의 물질 즉,덩어리(mass)이고 양감(volume)을 나타내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러한 생각은 그리스 시대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쭉
이어온 생각일 것이다.또한 조각의 재료도 대체로 무겁고 덩어리 감을 느낄
수 있는 돌,나무 등이었다.또 하나의 소재로는 조각이 소재를 깎고,쪼아서
형태를 만든다면 흙으로 붙여 나가며 자유롭게 양감과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
하는 조소(modeling)라는 방법에 의해 브론즈가 등장한다.20세기 전까지는

21) 김보섭(1995~)『권영우 화백의 종이』text`review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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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의 재료인 돌,나무,흙,청동이 대부분이었다.이러한 20세기에 들어와
조각의 개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각은 덩어리에 의한 하나의 양감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조형적인 것이라 는 생각이 바뀌어 간다.
조각의 개념이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재료는 표현의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다양한 재료와 소재가 등장하게 되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종이도 하나의 소재가 되어 쉽게 말하자면 종이에 의한 조각,종이에
의한 공간 구성 이라는 조형적 측면들이 나타나게 됨으로 생각의 변화에 입
각해 종이의 조형적인 공간 구성 즉 조각의 초기 구성으로 가소성이 있는 종
이를 조형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이에 조합(construting)하여 설치 미술의
새로운 공간으로의 매체를 확대해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
현대미술작가들에 의해 개성 있는 종이에 대한 응용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

한 모색이 조형의 매체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된 종이는 활발한 창작 활동에
의해 종이 조형으로 발전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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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종종종이이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새새새로로로운운운 시시시각각각과과과 활활활용용용

제제제111절절절 표표표현현현 매매매체체체로로로서서서 종종종이이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새새새로로로운운운 시시시각각각

인간은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수단과 형식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들,감정과,사고,느낌과 의식,일상사의 관계의 개념을 종이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매체로 기록해 왔다.
오랫동안 기록을 위한 표면이었던 종이가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소재로

서 인식하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최근일이다.너무도 친숙한 재료
여서 작가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던 종이가 작가들의 의도를 표현하는 질
료로 흥미를 끌게 되었는데,이는 종이가 기록이라는 단순한 소지를 넘어 그
리거나,만들거나,작업하기 이건 어떠한 미술적 창작 행위에도 표현적 함축
성을 지닌 탁월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매체로서의 종이를 사용하는 기법이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작

가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흥미를 이끌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
이 분리하고자 한다.
미술가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 주의적 작업에서 즉 인간미가 없는 미학에서

탈피하여 자기 작품의 창작에 자기 손이 관여하도록 하여 준다.
또한 종이는 상당한 정도로 미술 매체의 교차 실험을 가능케 해주는 새롭

고 매우 융통성 있는 수단이며 페인팅인 동시에 프린팅이며 종이 자체의 입
체적 성형이 가능하여 조각적인 성질까지 포함한다.
종이는 또한 오랜 역사와 정신적인 풍모를 지니고 있다.서사재료로서 용

도 이외에도 인간의 오랜 역사적 과정 동안 인간의 삶과 문명의 감각적 만남
을 통해 전통과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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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는 또한 제작 공정이 소박하고 천연 재료,명상적 성질이 있어서 현대
미술가들에게 흥미를 끌고 있다.종이는 역사적인 풍모를 지녀왔으며,손으로
종이를 만든다는 것은 자연과 역사와 전통적 용도에 관련을 맺는 것이며 찬
란한 종이의 역사를 계승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종이는 단순한 회화행위로 간주되어 오다가 현대미술 사조의 흐름

을 타고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종이자체의 표현 양식을 구축하게 되
었다.이런 관심은 수제종이(handmadepaper)를 부활시켰고,다양한 종이의
관심은 판화가나,화가,섬유예술가,사진작가 및 디자이너들에게도 관심을
끌게 되었다.기록에 의한 부차적인 역할만 하던 종이가 중요한 소재로 대두
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종이가 현대미술가 들에게 ‘새로운 표현매체’로 자리 매겨 지면서

미국과 일본 미술대학 에서는 종이의 관심으로 페이퍼메이킹학과(department
ofpapermaking)와 관련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수제종이의 부활을 활성화하게
되었다.또한 강연회 워크숍 등 종이의 탐구와 실험을 통해 기술과 제조법
도구 종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이러한 영향은 많은 작가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님 작업을 위한 수제종이 만드는 일이 유행을 하
게 되었는데,최소한의 표현이라는 방법에 의해 작품의 재료에 불과한 종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종이 자체가 작품
이 되었다.소재로서의 종이에 대한 모색은 종이 위의 이미지를 추구를 위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재질감,물성일 것이다.
소재로서의 모색은 종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나 개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지닌 조형매체로 인식되어 현대미술에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소재가 되어 종이조형 작업이 평면에서,입체,공간 설치로

그 영역이 확장 되었지만 항상 새로운 매제로 점차 다양한 작품을 발표함으
로 종이의 조형작품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종이가 화면에 조형적 구성요소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입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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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도입된 빠삐에 꼴레(PapierColle)22)기법에서 그 유래를 볼 수 있는
데 이는 피카소(PabloPicasso),브라크(GeorgesBraque)에 의해 처음시도 되
었다.
빠삐에 꼴레 기법은 이러한 화면 속에서 현실적 이미지를 다시 부활시키고

분석된 대상을 종합하여 드러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화면은 해체
와 재구성 되어 실재 대상과 가까워지려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대미술에서 처음으로 화면위에 실물 오브제를 도입한 것은 종합

적 입체주의시기 빠삐에꼴레 기법에서 였다.빠삐에꼴레 기법은 다다이즘
(Dadaism)23)에 와서 좀 더 확산되고,발전되어 왔다.
1915년에서 1922년경 스위스,독일,프랑스 등의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반 문명,반 합리적인 예술운동동인 다다이즘은 기존의 표현 방식에서 벗어
난 새로운 표현 언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꼴라쥬(Collage),릴리프(Relief)24),프로타쥬(Frottage)25),앗상블라

쥬(Assenblage)의 기법의 등장으로 새로운 조형성이 부여 되어 종이가 부수
저인 역할이 아니라 조형언어의 매체로서 그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증
명하였다.
종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바탕재의 측면이 아닌 조형적 요소로 등장한

이례 1960년대 초 미국 화단에서는 이미지나 물체를 미술작품으로 전환시키

22) 빠삐에 꼴레(PapierColle):종이 따위를 찢어 부치는 기법이며 꼴레란 붙인다는
뜻으로 꼴라쥬(Collage)의 일종이다.세계미술 용어사전 제 8판.“빠삐에 꼴레”항
목.서울 :중앙일보사,1997

23)다다이즘(Dadaism):모든 사회적 예술적 전통을 부정하고 반이성,반도덕,반
예술을 표방한 예술운동.

24)릴리프(Relief):평면상에 형상이 떠오르게 하는 조형기법
평평하게 표현된 점에서는 회화에 가까우나 입체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점에서
조각의 일종이다.

25)프로타쥬(Frottage):나무판이나 잎,천 따위의 면이 올록볼록한 것 위에 종이
를 대고,연필 등으로 문지르면 피사물의 무늬가 베껴짐.그때의 효과를 조형 상
에 응용한 수법을 프로타주라고 하죠.원래 뜻은 '마찰'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frotter에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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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팝아트가 주류를 이루었다.팝아트 작가들은 “일상”이라는 이미지를 인용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드렸다.
팝아트의 기원은 큐비즘의 꼴라쥬 기법과 연결 되어져 입체주위 자들에 의

해 표현된 실제의 차이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앗상블라쥬(Assenblage)미술로
전개되어 나가게 되었다.앗상블라쥬는 ‘집합’‘조립’등의 뜻으로 평면의 작품
에서 3차원 성을 부여하는 기법으로 종이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꼴라쥬 기법
으로 작품을 재구성 하였다.
종이는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변천을 하였으며 1920년대 바우하우

스(Bauhaus)에서는 요셉 알버스(JosephAlbers)26)는 종이를 연구하는 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형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종이를 통하여 조형적 잠재
력을 발견하기위한 시험을 하였다.
1970년대 말엽부터는 손으로 만들어진 붓질의 소박한 개인적 표현에 알맞

은 재료들의 사용과 주제의 이미지를 표현하려 하는데 적당한 시각 언어를
찾는 과정 중 진행이 유연하고 착색효과가 뛰어나며 자유로운 성형을 할 수
있는 종이가 작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종이를 이미지화하기 위해
많은 실험이 거듭되고,이미 생산되어진 종이를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
고 자신들이 원하는 종이를 제작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수제지 제작
의 재출현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제종이(handmadepaper)를 제작하여 종이의 조형성을 실험 제작

함으로서 종이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키고,새로운 재료로 인식할 수 있는 계
기를 제시 하였다.
현대미술에서 주목 받고 있는 수제종이(handmadepaper)가 새로운 미술매

체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기술만능주위와 물건의 대량생산의 회의를 품은 애

26)요셉 알버스(JosephAlbers):(1888-1976)독일 화가로 20세기 가장 유력하고 광
범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의 기초를 형성한 교육자 및 다방면의 예술가.바우하우
스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49년까지 블랙 마운틴 칼리지 (Black Mountain
College)에서 회화 프로그램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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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들에 의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형 매체를 찾기 시작하면서 천연재료로
만든 종이 수공예품에 대한 애호가 시대상황과 맞물려 종이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미술의 매체로서 종이의 용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탄생된 Papermaking은 작가들에게 형이상학적인

즐거움과 경험을 제공함으로 현대미술의 논리적 개념의 경향을 환언시키지
않았나 싶다.
이제 종이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제작되거나 선택 되어져 과거 종이에 부

여 되었던 한계에 벗어나 실험적인 성격과 개방적인 양상 속에서 다양한 가
능성으로 다가온 감각적인 재료로 현대미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제222절절절 종종종이이이 조조조형형형작작작업업업의의의 유유유형형형

빠르게 변하는 현대미술 속에서 작가들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법을 찾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첨단 멀티미디어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 기수들이 하루
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그 중에 현대작가들은 시간을 거슬러 토속적이
고 자연 친화적인 옛 조상의 재료와 기법을 재발견 하는 양상을 많이 볼 수
있다.종이 작업만 하더라도 실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보게 되는데 종이
작업에 있어서 작업의 유형이랄까 아님 작가가 종이를 다루는 입장에서 표현
상 어떠한 다른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현대미술 속 종이의 재발견은 20세기에 들

어와서일 것이다.다양하게 표현되는 현대미술 양식 속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만이라 하더라도 종이작업 유형을 나누어 말하기란 불가능 하며,제작방식의
특성을 분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으로 종이를 직접 제작하여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게 어떤 방법과 유형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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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관심 있는 다양한 유형은 주변에 시판되는 종이가 그림이나 판화
조각에 사용하는 경우 질감이나 색상 등이 작가의 작업 성향과 어울리지 않
아 자기만의 개성 있는 종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이는 만드는 과
정과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와 가공정도,첨가할 수 있는 다른 물질에 따라
다양한 조형미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성 있고 독창적인 바탕 재료를 얻
음은 물론이고 경우에는 그림을 표현하기 곤란한 부분도 종이 자체의 조형미
로 해결할 수도 있으며,나아가 종이 자체에 내용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종이라는 소재 자체를 대상으로 작업하는 경우 그대로 종이 제품 자체가

작품의 대상과 소재가 되는 것인데,이는 섬유를 채취하고 가공하여 타 소재
와 구분되는 종이만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표현함으로서 작품의 주제를 종이
라는 소재와 결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종이를 소재로서 뿐만 아니라 종이의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 즉 (미디

어로서의 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작업할 때 일상에서 범람하는 다양한 용
도와 성질의 종이와 종이로 된 제품을 재가공하거나 재조합하여 작품을 구성
하는 작업유형으로 신문지,박스,우유팩,등 일상에의 종이를 고해하여 원료
로 만든 다음 원료자체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여 다른 모양의 용도나 형태 등
으로 재생산하여 레드메이드(rady-made)27)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오브제
(objet)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존의 종이를 사용하던,직접 만든 수제종이를 사용하여 자르

고,접고,휘고,말고 하는 등의 한 장의 종이로 가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종이 자체만으로 입체적인 공간을 구성 하는 것을 말하겠다.
이는 페이퍼 크라프트라는 방식이 되겠는데 종이 자체의 소재감만 살려 종

이위에 그림을 그리기도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팝업 형
태의 아트 북 폴 존슨(Paul Johnson) (도판3)등이 있다.이 외에도 수많은

27) 레드메이드(rady-made):대량 생산된 하나의 공업제품이 일상적인 맥락으로 부
터 가능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탈되어 본래의 기능을 철저히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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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있을 것인데 종이의 특성과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표현할 수 있
는 방법은 무한하다.
소재로서 종이의 특성과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해 종이작업을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자면 평면작업,입체작업,공간 설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작가들의 작업형태를 알아보며 종이 작업의 예술적 요소와
잠재되어있는 무한한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11...평평평면면면작작작업업업

종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이전에는 종이가 수채,과슈,연필,과
같은 재료들에 표현성을 얻고자 단순히 종이를 사용하였으나 현대미술에서
재료의 표현성을 얻고자 새로운 매체의 영역을 모색하던 미술가들이 평면작
업에서 표현되는 기법인 콜라쥬(Collage)28),파피에꼴레 (papier colle-)29),
데꼴라꼴라주 (Decollage)30), 포토몽타주(photo-montage)31), 이미지새겨넣기
(Embedding),엠보싱(Embossing),뿌리기(praying),겹쳐쌓기(Laminating),펄

28)꼴라쥬(Collage):는 '풀칠','바르기'따위의 의미였으나,전용되어 화면에 인쇄
물,천,쇠붙이,나무조각,모래,나뭇잎등 여러 가지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
또는 그러한 기법에 의해 제작되는 회화를 가리킨다. 이것은 입체파 화가들이
물감대신에 신문지,우표,벽지, 상표 등의 실물을 붙여 구성하던 '파피에 콜레라
는 기법에서 확대되었으며 이 후 1960년대 '팝 아트'를 거처 계속 사용되고 있다.

29)파피에꼴레 (papier colle-) :프랑스어로 종이콜라주라는 뜻.몽타주와 흡사 한 개
념으로 신문지,화장지,잡지,골판지 등 종이를 화면에 붙여 새로운 질감을 형성하
는 기법.

30)데꼴라주(Decollage) :뜯어내는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포스터나 벽지를 바른 후
에 칼로 의도한 부분을 오려내어 떼어낼 때 나타나는 어수선한 자국을 회화의 기
법으로 만든 것 . 

31)포토몽타주(photo-montage):사진을 오려 그 부분을 재조립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사실 포토몽타주의 영역은 조각난 사진들을 이
용하는 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진에 글씨,색깔,그림을 덧붙이는 것도 포함
된다.포토몽타주는 영화에서 필름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몽타주 수법에 대해서
보통 사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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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페인팅(PulpPainting)등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해 작업의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 꼴꼴꼴라라라쥬쥬쥬(((CCCooollllllaaagggeee)))
브라크(GeorgesBraque)32)는 벽지조각을 붙임으로서 색체를 화면의 내용

표현으로 사용하였고 대표적인 작품은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이
며,피카소(Pablopicasso)33)는『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1912년(도판4)을
보면 신문과 그 신문의 활자조각을 사용하여 재치와 유머를 자아냈고,입체
파 화가들에 의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포장지나,신문지,싸구려
벽지를 가지고 풀칠하여 바르는 꼴라쥬로 시작되었다.
가지고 있는 재료의 목적과는 전혀 색다른 화화기법으로,화면에 상표,광

고 전단,벽지,종이,천 쇠붙이,나뭇조각,잎 등을 붙여 구성 하는 것을 말한
다.다양한 물성의 종잇조각을 꼴라쥬로 재구성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최근 한국의 종이 작가 전광영,이승오 들은 종이 자체를 물성으로 주목 화
하여 중심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꼴라쥬 작업은 한국적 전통지인 닦지를 만드는 제작과정을 통해 종

이의 성질과 재료의 결합으로 다양한 표현양식을 만들어냈다.이러한 종이를
가지도 작가는 회화의 채색이나 선적 드로잉을 종이가 겹쳐지는 질감과 농담
선을 통해 표출하고 있으며,종이의 매체 자체가 면적 성격을 이루고 찢거나,
잘라 너덜너덜한 표현으로 평면회화에서 독특한 질감으로 표현되어지고 있
다.

32)브라크(GeorgesBraque):1882～1963.프랑스 화가,1906～07년 포비즘의 화풍이
됨.세잔느의 영향으로 기하학적 구성으로 전환.큐비즘의 출발점 및 중심적 존재
가 회화로 다시 돌아와 대상의 재현상을 유지,그것을 자유로이 구성하고는 수법
에 의해 세련된 구성적 화픙을 확립.

33)피카소(Pablopicasso):1881～1973.에스파냐의 화가로 브라크와 입체주의를
창시하고 현대미술의 영역과 양식을 개척 하였으며,평화 옹호 운동에도 적극 참
여하였다.작품에는 아비뇽과 아이들,전쟁과 평화,게르니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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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미미미지지지새새새겨겨겨넣넣넣기기기(((EEEmmmbbbeeeddddddiiinnnggg)))
이미지새겨넣기(Embedding)는 종이와 종이사이에 섬유,나뭇잎,작은 가지,
깃털 등을 넣거나 형상을 그려 넣는 방법이다.이때 식물인 꽃,나뭇잎,식물
들은 말리거나 압착해서 사용해야한다.작가 엘리자베스 쿠진스콧(Elzabeth
Couzins-scott)(도판5)은 나뭇잎 줄기에 색을 입혀 그 위에 얇게 펄프를 부어
층위로 색이 나타나게 한 작품을 만들었다.이미지새겨넣기(Embedding)작업
은 종이 틀에 넣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진공 판을 이용하여 결합도가 높은
종이를 만들 수도 있으며,새겨 넣는 성분들은 섬유에 의해 고정되는데 표면
에 돌출되게 하거나 종이 사이에 완전히 숨겨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작업할 때 유의사항은 내용물을 두드러지게 올릴 때 습지를 얇게 떠서

얻도록 해야 하며 압착할 때 종이가 잘 접착되도록 물체를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물체는 새겨 넣은 종이를 압착해서 건조해야한다.

•••엠엠엠보보보싱싱싱(((EEEmmmbbbooossssssiiinnnggg)))
엠보싱(Embossing)은 종이에 올록볼록 무늬를 찍는 작업으로 물체를 놓고

압력은 가하는 방식이다.엠보싱은 빛과 그림자의 종이 표면의 높이에 의해
다른 이미지를 보임으로 극적인 느낌을 보여준다.종이는 물을 머금었을 때
가소성이 더욱 커져 물체의 표면을 쉽게 복사 할 수 있게 됨으로 수놓은 천
이나 문양들,자국 등을 새길 수 있다.

••• 뿌뿌뿌리리리기기기(((SSSppprrraaayyyiiinnnggg)))
뿌리기(Spraying)기법은 3차원의 공간에서 물을 뿌리듯 캔버스나 종이위

에 펄프를 뿌려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이다.사전에 화면의 색감이
나 모양을 미리 계획하여 다양하게 염색한 펄프를 스프레이건에 넣어 분사해
야한다.이때 사용하는 스프레이건은 돌가루를 뿌릴 때 사용하는 페인트용
스프레이기구이다.가정용스프레이는 노즐을 제거한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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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겹쳐쳐쳐쌓쌓쌓기기기(((LLLaaammmiiinnnaaatttiiinnnggg)))
겹쳐쌓기(Laminating)는 한가지나 그 이상의 종이를 다양한 형태로 쌓아올

리는 기법으로,‘박포’라고도하며 겹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같은 크기의
다른 종이를 포개서 양면의 색상이 다른 종이를 만들 수도 있고,비스듬히
포개어 다른 모양을 만들 수도 있으며 겹쳐쌓은 종이는 압착하여 건조하는
과정에서 섬유가 접착되어 하나의 종이가 되는 기법이다.
겹쳐쌓기(Laminating)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종

이 양면을 다른 색으로 만들거나 색지를 겹쳐 쌓아 수채물감을 겹쳐 몽롱한
느낌을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은 섬유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쌓는 섬유가 한쪽은 길고 다른 한쪽은
짧으면서 수축성이 커지면 건조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이때는 종이
를 판에 붙여 건조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겹침을 이용한 기법으로 스티븐 솔맨(StevenSorman)(도판6)은 여러 종이

를 겹쳐서 이용하는데 화려하게 채색한 종이와 연한 색 이거나 자연색 그대
로의 종이를 겹치고 색칠하기를 반복하여 은근하게 우러나오는 겹침을 이용
한다.

••• 펄펄펄프프프페페페인인인팅팅팅(((PPPuuulllpppPPPaaaiiinnntttiiinnnggg)))
염색한 펄프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다.이는 펄프를 뿌리거나,

튀기고,압축하여 색을 입히고,방울져서 떨어지게 하여독특한 이미지를 만들
어내는 작업이다.또한 선 그리기,물감으로 그리기,찍기 등의 기법과 결합
하여 새로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작업이다.펄프페인팅(PulpPainting)은
펄프에 색을 입히는 작업으로 종이의 유연성과 색감,질감과 같은 원래의 본
성을 예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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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입입입체체체작작작업업업

미술에서 오브제(objet)는 원래 사물의 일상적인 맥락에 떼어놓음으로써 색
다른 의미로 작용시키는 일조의 유희적 속성을 지닌다.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희적 속성을 전도시키는 것을 초현실주의자들은 데페이즈망(Depaysemen
t)34)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사물을 일상적인 맥락에서
떼어 놓는다는 의미이다.
캐스팅,몰딩 작업의 일환으로 스티로폼,석고,실리콘 등으로 입체 물을

만들고 펄프를 붙여서 건조시켜 입체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다.종이의 정
신성이 자아내는 생명력은 다른 물질과 조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물질과 잘 어울리고 수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시도
가 가능한 매체로 자리한다.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종이는 3차원적인 표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수량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반면 종이가 건조되고 떼어낼
때 모양이 일그러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펄프를 강화할 수 있는
강화제(석고가루,활석가루,송진가루)를 고려해서 사용해야한다.
입체작업에서 나타나는 작업의 유형을 자세히 보자면 종이부조의 탁본,종

이캐스팅,조각 즉 입체성형 등으로 구분지어 보고자 한다.

••• 탁탁탁본본본(((拓拓拓本本本)))

탁본(拓本)은 요철을 이용하여 종이의 부조적인 형태를 만들어 낸다.높낮
이가 있는 물체의 표면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높낮이를 다르게 떠내는 작업이

34)데페이즈망(Depaysement):‘추방 하는 것 이라는 뜻’으로 어떤 물건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그 물건으로부터 실용적인 성격을 배제하여 물체끼
리의 기이한 만남을 현출시키는 기법이다.원래 ‘환경의 변화’를 뜻하는 말로서,이 방
법으로 보는 사람의 감각의 심층부에 주는 강한 충격 효과를 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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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탁본(拓本)은 종이의 내재적 속성을 신장시켜조형의 형태로 끌어내는 작
업이라 하겠다.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표현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종이의
정감을 환기 시키고 있다.

••• 종종종이이이캐캐캐스스스팅팅팅(((PPPaaapppeeerrrcccaaassstttiiinnnggg)))
종이캐스팅(Papercasting)은 암수의 한 쌍의 짝을 이루는 판재사이에 종이

를 끼운 후 눌러서 요철이 풍부한 화면으로 찍어내는 기법이다.일상의 이미
지를 확장시키는 오브제 작업에서 많이 사용되며 일상적 사물에서 전혀 차별
화된 이민지를 복원한다.이 작업은 판화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종이 판화
의 방법으로 간판법(間版法)과 직판법(直版法)이 있다.
간판법은 원하는 바탕체에 작가의 의도대로 이미지를 새기고 그 위에서 떠

내는 방법인데 작업을 할 때 주의 사항은 종이를 떠낼 때 파낸 부분의 아래
쪽 면적이 위쪽보다 좁아야 종이 부조를 잘 떠낼 수 있다.
직판법은 울퉁불퉁 튀어나온 요철위에 종이를 대고 떠내는 방법으로 실물

부조를 발위에 구성하여 펄프를 얹어 떠내는 작업이다.안쪽은 음각이 되어
나타나고 표면은 약간 부 적확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또 흙으로
만든 부조에 석고나 합성수지를 부어 부조 틀을 만들고 펄프를 얹어 떠낼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

••• 입입입체체체성성성형형형
입체성형에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는 데스마스크를 들 수가 있다.

데스마스크라는 명칭은 본래 중은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얼굴을
부조로 떠내는데서 유래한 말이다.또 작고 예쁜 물건이나 상징적인 모양을
만들어 떠낼 수도 있으며,철사나 골조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모형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입체성형 작가로는 수잔 컷츠(SusanCutts)하이힐(도판7)을
들 수 있는데 작가 만든 펄프로 500켤레의 구두를 아무런 접착이나 틀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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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고 만들었으며,또한 종이 자체의 물성으로 구조물이나 성형을 하
지 않은 작가의 작업도 있다.

333...공공공간간간설설설치치치

포스트모던 경향의 특징 중 하나는 시 공간의 확장과 해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설치(Installation)경향일 것이다.흔히 부드러운 조각 이라하고 불
리는 소프트 스컬프춰(softsculpture)분야에서 종이 조형이 주목을 받고 있
다.이것은 종이가 지진 재질적 특성이 물체가 본래 있던 장소를 바꿔주어
그 개념에 변화를 준다거나 재료의 바꿔치기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다던지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닌 이중적 변형의 가능성과도 어느 정도 부합되기
때문35)이다.
설치 미술을 경험하는 관객은 종이가 만들어낸 환경에서 조형성과 유희성

을 일깨워주며,인간적 자연적인 친근감을 통해 상상력과 감성을 불러 일으
켜 작가와 물성을 연결해주는 일체화를 주는데 이는 종이의 물성과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유유유형형형별별별 종종종이이이조조조형형형 기기기법법법을을을 응응응용용용한한한 작작작가가가

종이는 회화나 판화 조각에서 하나의 소재가 되어 널리 활용되고 응용되어
왔으며,현대미술에서 조형예술의 독자적인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작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를 가공함에 따라 독창적이고 다양한 작업

35) 이승미, 장경희, 『종이조형』, 서울 : 시공사 ,1997,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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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종이로 작업을 하는 작가의 작업을 통해 형식상의
분류 즉 평면,입체,설치의 양상으로 작가들을 구분지어 종이의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자.

111...평평평면면면의의의 종종종이이이조조조형형형

평면형식의 종이조형 작품들은 특수 수재지로 지지체로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 종이 재료에 페인팅하거나 프린팅 또는 채색 하여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량생산되며 유통되는 종이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샘 프랜시스(Sam Francis, 1924~)(도판8)36)의 종이작업은 종이 흡수성을

통하여 캔버스 에서 어려운 색과 특성을 살려 뛰어난 색채처리를 하는 작가
이다.그의 종이 작업은 넝마 펄프로 제지된 종이를 압착하여 모노타입을 찍
음으로 색채가 종이 위에 있기보다는 종이 속에 있도록 계산되어진 작업을
한다.
또한 이미지 새겨 넣기(Embedding)의 유형에서 압착을 통해 프레스기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을 한다.이미지 새겨 넣기를 통한 작업은 텅 빈 공
간에 공간감을 주는 특징의 작업을 한다.
여기 끊임없이 종이에 대한 관심을 작품으로 피력하면서 일괄되게 종이 작

업만 해온 작가가 있다.권 영우(1926~)37)가 그 작가 이다.그는 무제(도판9)
시리즈로 캠퍼스 위에 종이를 겹겹이 덧붙인 뒤 이를 다시 뜯어내거나 칼이
나 송곳으로 흔적을 가하고 색채를 더하는 다양한 조형작업을 통해 종이의

36)샘 프랜시스(Sam Francis,1924~): 미국의 화가.파리에 머물면서 앵포르멜의 영
향 아래 독자적인 양식을 개발했다.묽은 그림물감을 흘려보내거나 색깔의 중복효
과를 보여주는 독특한 작품을 선보였다.《미들 블루》,《푸른색 한 점》 등의 작
품이 있다.

36)권 영우(1926~):1926함경남도 이원 생.서울대학교 미술대학회화과를 종업했으
며,중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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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을 실험하고 있다.
‘종이의 화가'란 별명을 지닌 작가답게 합판에 플라스틱 생수통,부채,숟가

락 등 일상적인 물건들을 붙이고 그 위에 다시 한지를 붙여 작업을 한다.근
작 '무제‘는 종이를 하얀 종이로 다루기 때문에 흰 그림이 되는 것이며 그리
는 그림 이라기보다는 만드는 그림이라고 권 영우는 이야기 한다.몇 겹으로
바른 화선지 바탕에 그는 문지르거나 긁거나 찢어 내거나 또 덧바르거나 함
으로써 흔적을 낸다.그렇게 해서 종이의 표정을 표현한다.그의 작업과정을
다시 한번정리해보면 ① 종이를 몇 겹으로 겹쳐 바르고,그것을 찢는다.빗살
형태의 나무 칼 또는 면도날로 세로의 속도적인 선을 그어 찢어 내리고,부
분에 따라 뚫기도 하고 종이를 뜯어내기도 한다.대개의 세로 선은 그처럼
날카롭게 그어졌으며,거기 비해서 간혹 가로 선은 어떤 땅의 균열처럼 갈라
진 자국에 가깝다.② 그 종이에 배면에서 색채를 가한다.먹과 과슈를 칠해
서 표면으로 스며 나오게 한다.③ 배면에 다시 몇 겹의 화선지를 발라 배접
을 한다.④ 작품에 따라 표면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하듯 짙은 먹,혹은
색깔의 붓을 대는 경우도 있다.권영우의 작업은 흰 무명을 물에 씻고 또 씻
어 볕에 바래어 더욱 희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종이를 만드는 일을 우리
조상들의 순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로 본다.안료(물감)가 물질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것과는 반대로 흰 종이를 가지고 맑고 깨끗하게 작업
한다.권영우의 작업은 이처럼 순결한 마음씨의 표상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미술가들 중 이승오(1962～)38)작가는 대량 생산된 종이의 책
을 가지고 그림으로 변신 시켰는데 그의 작업은 “책 그림으로 변신”이라는
타이틀로 매우 독특한 작업을 한다.즉 책을 가지고 꼴라쥬 작업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이승오의 작업 과정은 매우 독특하다.그의 작업에서 만나게 되는
‘집적(集積)시리즈’들은 단순히 종이의 물성만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38) 이승오(1962～):중앙대학교 대학 대학원.종이 결 풍경으로 꼴라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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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책들을 자른 다음 화면에 붙이고 쌓아가는 작업이다.이는 수많은 단편
들을 통해 ‘낯설게 하기’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하잘 것 없던 폐기된 책
들을 수집하여 생명을 불어넣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조형언어로 탄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독자성을 주목한다.충분히 건조된 종이는 책과 신문·잡
지라는 고유의 기능에서 한걸음 나아가 조형성을 획득한다.고체화된 폐지를
잘라 화면에 붙여나가면서 본격적인 작업은 시작된다.본드성분의 액체에 책
이나 종이들을 담근 다음에는 본드성분이 배인 종이들을 건조대에 올려 말리
게 되는데 어느 경우는 6개월이 걸리는 지질도 있다.상당 시간동안 건조하
게 되면서 책이나 종이들은 이미 교과서나 잡지 등의 기능으로부터 단지 조
형적인 매체(媒體,medium)로서의 의미로 변화된다.이 같은 사전 작업을
거친 후에 많은 책이나 종이들은 단단히 고체화되어 이를 잘라 화면에 붙
여 나가면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종이결 풍경』(도판9)등 그의 작
업들은 민화나 전원풍경,자연의 재해석 그리고 새로운 산수화의 독자성으로
선보인다.일상의 도시풍경 이나 전원의 낮은 언덕,작은 길 등에 대한 작업
들은 거창한 관념이나 역사성 대신 보다 솔직한 근거리의 생활이 녹아있는
일상의 전경들로 표현되고,치밀한 수놓기와 같은 종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
낸 자연의 재해석작업은 수묵화의 그 기운생동의 생명력을 갖는 먹 선과 같
은 감동처럼 새로운 ‘종이 산수화’로 만들어지고 있다.

  김춘옥(金春玉, 1964~ )39)근작이라 함은 여러 겹의 종이를 붙이고 나서 

표면에 설채(設彩)를 한 후, 한 겹 한 겹 뜯어내면서 완성을 시켜가는 데꼴라
주 (Decollage) 방식의 것들이다. 자연-관계성(Nature-Relationship)(도판10), 

그것들은 마치 유현의 흑암에서 하나 둘 부유하는 듯한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듯하다. 사실 최근의 데꼴라주 (Decollage) 양식은 이미지 자체보다는 작

가 자신의 세계관을 내장시키고 있음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수한 관계 

39) 김춘옥(金春玉, 1946~ ) : 세종대학교 대학원, 한국전업 미술가협회이사장

    자연-관계성으로 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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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들이 불규칙의 조합을 이루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시사하고 있는 양식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상이나 요소도 다른 것들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

는 바가 그의 그림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춘옥 작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양식의 차이가 있다. 후자에는 질료와 행

위의 직접성 및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아울러 만들기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종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물성과 의도된 우연성, 촉각성, 신체

성으로 요약되는 작업이다. 질량적으로도 중후하고 색조면 에서도 둔중해 보

이는 저음조의 무채색 화면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야말로 전자가 오차 없

이 섬광처럼 번득이는 디지털과 같은 것이라면, 후자는 느리면서도 변화무쌍

한 아날로그의 것과도 같은 것이다. 또한 전자가 구조적이라면 후자는 해체

적이다. 물론 자연이라는 동기와 형사성은 공유하고 있지만, 양자의 양식은 

그렇게 많이 다른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바로 이 두 가지는 작

가에게 순차적 관계의 것이 아니고, 현재 함께 병행, 공유되고 있는 양식이

다. 데골라꼴라주 (Decollage)작업에 역점은 우리 세계는 모든 대립적인 것들

이 공존하고 조화되어 있다는 세계관이 바로 그것이다. 음과 양, 느림과 빠

름, 남과 여? 등의 무수한 요소들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생과 순환의 관

계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패러다임이며, 작가 또한 이 점을 자신의 

작업 전체의 체계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222...입입입체체체 종종종이이이조조조형형형

성형 틀이나 종이 자체의 분리 등을 통해 입체적 성형이 용이한 종이작업
은종이의 생명력과 다른 물질과의 조화 속에서도 잘 어울리고 그 안에서 3차
원적인 표현이 가능케 하였다.이런 특성으로 종이는 조각과,회화,판화,의
중간 영역의 작품 활동을 위한 이상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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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회화의 새로운 기법으로 조명되고 있는 종이의 입체성형은 15세기에
프로렌스[Florence] 에서 철갑옷 제작 시 먼저 종이로 갑옷의 형틀을 찍어 내
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승공예40)와 같이 종이를 이용한 작업을 통해서
일 것이다.
1974년 로버트 라우센버그 (RovertRauschenberg)의 작품 Moniter1975
(도판11)연작은 수제종이를 이용한 판화 기법과 조각기법의 부조를 혼합
하여 제작 된 것으로 지금까지 단순한 종이의 개념을 확대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종이에 사진과 조각들의 종이를 혼합하여 판화와 함께 다양한 기법
을 선보였다.라우센버그는 다른 매체들과 혼합하여 작품에 이용되었고 다양
한 기법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제작했고,각 시리즈는 주제나 매체 면에서 다
양성을 보여준다.
평면의 종이에서 종이의 고리가 연결 되어져 입체적 성형으로 연장된 작업

을 하는 작가 피터 칼리슨(PeterCallesen)41)의 작업『꽃마차』(도판12)는 현
대 미술에서 작은 이슈가 되었다.A4사이즈의 복사지는 그의 작업의 출발
점이 되었다.종이 한 장으로 시작하여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 기의 모습
을 통 하여 평면 평면의 종이가 입체적인 조각으로 변하는 작품을 만드는 작
가이다.
이러한 종잇조각을 통해 피터 칼리슨(PeterCallesen,1967～)은 2차원의 공

간에서 3차원으로 변모 하는 과정과,작품 완성 후 2차원의 평면이 3차원의
조형 작 품으로 대비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안에 이 대비는 극명하되 한 공
간 안에 모든 것이 공존 한다고 생각한다.작품의 모티브는 한 장의 종이에
마술과도 같이 생성되는 종잇조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소개하
고 있다.

40) 지승공예 : 한지를 잘게 찢어 꼬아 만든 실로 그릇을 만드는 기술.
41)피터 칼리슨(PeterCallesen,1967～):덴마크 생이며,골드스미스 대학석사
건축가이자 조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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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이시대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손쉽게 매일 일상에서 접하는
소비품이자,귀중한 정보를 담고,전달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
하는 작가는 실제 물질은 종이의 특성상 잘 구겨지고,찢어지기 쉽고,보아는
데이는 종이조각 작품의 견고성 보단 작품이 망가지기 쉬우며 쓰레기통에 처
박히기 쉽다는 데 착안하며 작업을 한다.이는 현대 사회에서 일회성에 지나
지 않는 현실을 A4사이즈의 종이 라는 국한된 상황으로 끌어들여 작가 는
보여 주고 자 한다.원 재료인 A4용지의 윤곽을 그대로 남겨 놓은 조각 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피터 칼리슨은(PeterCallesen)종이의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만 아니

라 여분의 종잇조각마저 적절히 활용해 공간감을 살려 냈다.작고 하찮은 자
연 속에 담긴 거대한 꿈과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이다.
우리나라의 작가로는 종이의 입체적 성형물로 종이를 다른 물질에 감싸않

아 거대한 조형물로 작업을 보여주는 전광영(電光靈,1994～)42)이라는 작가이
다.
전광영의 작품은 종이라는 평면의 바탕에서 이루어지지만 일종의 부조적

표현 수단에 의해 결정된다.평면 작품에서 보여주는 구성적 패턴은 반복되
는 띠 모양으로 얼룩들은 삐죽삐죽 솟아오른 입체들의 돌기된 표면이 보여주
는 일정한 구조의 반복과 조형적 요소들이 페인팅과 미니멀리즘의 콘셉을 연
상시킨다.
한방의 종이로 포장된 천장의 약봉지들을 보면서 종이봉지에 대한 시각적

체험을 스티로폼으로 일정한 크기의 삼각모형을 만들고 이를 다시 종이에 싸
서 역시 같은 종이로 꼰 끈으로 묶었다.이렇게 포장한 삼각 모형을 커다란
화판 위나 조형적인 입체밖에 작곡 자곡 부착하며.두께가 있는 삼각자 모양
의 오브제들을 총총히 엮어서 종유석과 같은 돌기의 느낌을 자아낸다.이는
붙이는 방법에 따라서는 입체적인 평면 작이라 말할 수 있다.

42) 전광영(電光靈,1994～):홍익대학교종업 후 필라델피아 예술대학 석사과정을 거
침.빛에 대한 탐구에서 집합이라는 조합으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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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영의 부조 회화 작품은『Aggregation05-AU033』(도판13)사각 평
면에 무한의 시간과 공간을 담고 있는 작가이다.그는 시간과 공간의 여행을
집합(aggregation)이라는 연작을 통해 둘러싸인 개개의 덩어리들의 흔적을 종
이라는 질감과 색체의 변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함축시켜 이야기
한다.
재료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교감과 체험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가는 작가

신혜경(信惠景,1964～)43)그녀의 작품,비상의 꿈『Dream toflyingKorean
Paper,styrofome,150✕160✕110,1997』Ⅰ,Ⅱ(도판14)에서 스티로폼을 인체
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만들어 그 위에 한지로 깃털모양을 캐스팅하며 만들어
진 조형물에 깃털을 붙여 나가는 방식의 작업 형태를 갖고 있다.마치 인간
에게 날개를 달아주듯이 한지를 조각 화하여 여러 달 공들인 작품이다.초기
수의(壽衣),도포(道袍)등의 형태를 보여준 불교신자인 그녀는 작품을 한지
조각으로 옷과 신체 나아가 존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불교신자인
그녀의 범신론적 자연관은 만물의 근원을 초월적 존재가 아닌 물질적 자연에
서 찾으며 근원과 본질에 대한 사유체계를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 종이라는
재료에서 끌어내어 표현 하고 있다.

333...공공공간간간설설설치치치 종종종이이이조조조형형형

종이가 지닌 재질적 특성을 물체가 있던 본래의 장소를 바꾸어주어 그 개
념에 변화를 주는 공간 설치는 종이가 만들어낸 환경에서 종형성과 유희성을
주어 관객들과 소통하여 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대표적인 공간 설치작가로는 유코다가다(1958～)44)오사카출생으로 라는 작

43) 신혜경(信惠景,1964～):성신여자대학 대학원 수료 후 파리 국립 응용미술학교
에서 섬유조형을 전공.파리와 서울에서 개인전을 가짐.

44) 유코다가다(1958～):일본 오사카 출신.교토시립미술대학 대학원졸업.
현제 세이안 미술디자인대학의 부교수로 제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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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있다.
평면적 작품구조에서 벗어나 3차원 구조의 입체작업에 눈을 돌린 타가다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던 중 다양한 발색이 가능한 트레이싱페이
퍼(tracingpaper)에 매료되어 다양한 연구를 하였다.그의 작품으로는 『마음
의 주름Pleatsofamindinstallation,1996』(도판16)『물의근원WAaterroots
atthenighttime,1994』(도판17)은 반복되는 세포막(membrane)형태로 이
루어진 그녀의 거대한 앗상블랑쥬는 물,뿌리,구름,하늘,이라는 자연에서
오는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유코타가다는 트레이싱지
(tracingpaper)의 투명함과,불투명함 을 이용하여 인간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작업을 한다.이 세포막은 이상과 현실 의식과 행동 사이
에서 작가는 인간의 한 부분인 세포막을 형상화 하는 무의식을 깨달을 수 있
는 공간을 설치를 하였다.
또 공간설치 작가로 제인 발스가르드 (JaneBalsgaard,1956～)라는 작가가

있다.
독일의 왕립학교와 예술아카데미에서 수학한 작가는 빛을 투영하는 작고 섬
세한 얇은 종이로 이루어진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그녀의『Installation,
plantswill,1994』(도판18), 작품은 마치 공중에서 가볍게 떠다닌 듯한 작
은 요정과 같은 작업을 한다.주로 투명한 종이를 연약한 나뭇가지를 감싸는
작업을 하는데 그녀가 사용하는 종이는 식물에서 주로 추출된 것들로 자연,
그 자체로 통합되며 그녀의 자연 이미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 된다.나뭇
가지를 그녀의 인생과 삶을 기하학 적 나무틀에 종이를 감싸 안아 웅장한 조
형미로 승화 시킨다.
그녀의 작품은 민족 풍경 역사 등을 입방체의 속에 다양한 각도로 통합시

키며 그로인해 생긴 그림자의 비율이 다양한 시각적 양상을 자아낸다.
작품의 뒤틀린 선들은 건축적이며 기초적인 풍경을 자아내며 또한 종이 빛
등을 통해 자연물로 만들어진 작품을 자연과 함께 소멸시키는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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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패 과정들을 통해 생성 소멸 과정을 자연으로 귀속 시키는 작업을 함
으로 종이의 소박한 재료와 자연과 민족이라는 주제의 결합으로 그녀만의 매
우 개성적인 표현방식을 발전시켰다.
하원(河源,1971~)서울출생으로 작가는『정적,tranquility,1997』(도판19)숲

속의 작은 나무가 고목이 되어가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하원은 마치 사진을
찍듯,비바람을 맞고 늙어버린 나무의 시간을 기록한다.그녀는 수많은 세월
의 무게를 안고 있는 고목에 젖은 한지나 펄프를 겹겹이 붙이고 말리는 작업
을 통해 자연 속에서 고목이 지내온 시간의 궤적을 담는다.
‘종이로 떠낸 시간’그녀가 붙인 작업의 주제이다.그녀는 한지나 펄프 등

을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이용해 나무껍질의 형태를 그대로 뜬다.그 껍질에
물기를 주어 뒤집음으로서 그것은 종이 오브제 안쪽이 되기도 한다.다시 말
해 안과 밖이 바뀌는 것이다.육중해 보이는 굵은 나무 형상을 한 종이 오브
제 속은 비어있다.단단했던 나무의 실체는 얇은 종이로 만들어진 속이 빈
‘허물’이 되어 나이테로 꽉 차있던 그루터기에 바람이 드나들게 된다.이처럼
그녀의 작품은 안과 밖,허구와 실체의 경계가 머물러 있다.그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 정적인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잠시 시간의 흐름 밖에 서 있고자 한
다.그것은 있었다가 없어짐을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에 서 한순간 시간이 정
지된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그녀의 작업은 시간의 연속 가운데서 진
행되는 인식작용을 단절시켜 잠시 앞과 뒤를 잊게 한다.
자연물에 젖은 종이를 대고 겉형태를 뜨는 것은 전통적인 탁본(拓本)과도

통한다.또한 그것은 판화 의 속성을 드러낸다.이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
이 말하는데,“판화의 제작과정 중에 ‘판으로부터 이미지를 옮긴다.는 개념에
집중하면서 이미지 표출에 있어 인위성을 탈출하게 되었다.시간의 흐름 속
에 성장하고 죽어,다시금 풍화라는 자연의 질서를 담고 있는 나부의 등걸들
을 ‘판’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하였다.”즉,자연물을 판으로 복제 하는 것이다.
작품의 섬세한 변화와 작업의 반복으로 부서질 것처럼 연약한 종이 오브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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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간속에 가볍게 부유한다.가득 차 있지만 텅 비어있는 것과 같은 속이
의 정신세계를 함축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이룬다.
건축을 종이로 일궈낸 시게루 반(ShigeruBan.1957～)건축가이다.그는

종이튜브를 이용해 교회,서재,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종이 건축물들을 선 보
였다.그의 건축은 리사이클 종이를 건축 재료를 처음 사용하였다.2006년 우
리나라 소마공원에 종이건물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을(도판20)열었다.그는 조
각공원 중앙에 세워지는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은 특수 방수 처리한 종이기둥
356개와 컨테이너 박스 166개로 만들었다.
 1995년 6월,고베 대지진이 발생 했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폐허로 변
한 집 주변 공원에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을 고안해.반은 누구나 만들 수 있
으면서도 값싸고 조립이 간단한 건물을 선보였다 집의 기초는 모래를 채운
맥주 상자였고,벽은 종이 파이프,천장과 지붕은 텐트 재질이었고 지붕과 천
장은 여름엔 공기 순환을 위해 분리할 수 있고,반대로 겨울에는 온도 유지
를 위해 닫을 수 있는 개폐식이었다.이 집들은 재활용,이동,보관이 편리했
다.
이처럼 “종이 파이프의 장점은 다양한 두께와 지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과 파이프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에 의해 여러 층 높이의 빌딩도 지을 수 있
다는 점에 ”시게루 반은 종이 파이프 조립(PTS;papertubestructures)분야
의 개척자가 되었다.그는 재료연구를 통해 종이 파이프로 상당한 하중에도
버텨내는 기둥이나 아름다운 트러스를 만들어냈고,재빨리 조립할 수 있는
재활용 판지뿐만 아니라 물이나 불에도 강한 재질을 찾아냈다.종이 파이프,
로 다양한 건축물,가구 등 그는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
은 종이 작업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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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종종종이이이 작작작업업업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및및및 보보보완완완점점점

종이 작업을 하다보면 보존상의 문제로 작품의 손상된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작품들은 유․무기 물질들이 혼합된 물질로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노후화되며,관리의 문제점과 사용방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작품에 손상을
본다.작품의 훼손의 정도와 종이의 보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두 가지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물리화학 생물적요인)과 제지기술의 요인(원

료처리 방법,제지 첨가약품의 종류)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제조과정에서 쓰이는 화학 공법이 원인이거나 작업에

이용된 재료의 산성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종이의 물성이 다른 오브제보다
견고하지 못하거나 성분이 외부의 영향으로 변할 수 있는데 작가들의 작업
보존을 위해 재료의 탐구와 함께 보존방법을 잘 알 수 있게 구분지어 보고자
한다.
산성화된 원인은 천연재료의 사용과 제조방법의 특성으로 종이가 환경적인

요인과 화학처리 방법 작품의 도입된 혼합매체의 영향으로 산성화가 우려된
다.크게 두 가지의 원인을 보자면 사이징제의 사용과,환경오염으로 산성도
가 가속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이는 셀룰로오스라는 당이 쇄상으로 결합으
로 산이 가수분해하여 사이징제의 사용으로 섬유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종이
가 명반 되어지며.두 번째 환경에서 오는 원인은 산성비의 문제점이나 산업
발달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공기의 접촉만으로도 종이에 영향을 미쳐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물리적인 회손,화학적인 회손,생물적인 원인 등의 열화로 구분되는데

물리적 원인에 의한 열화는 물리적 파괴 찢김,뚫어짐,종이 취급자의 부주의
로 발생되며 작품에 부담되는 물리적인 손상은 작품 자체의 내부적인 보관
상태에 따라 일어날 수 있다.또한 보관된 작물 안에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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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구겨지거나 종이가 꺾어져 손상되기도 한다.손상된 정도를 좀더 구체
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환경적 요인으로 물리적인 파괴에 의한 훼손은 종이의 찢김,뚫어짐 등의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물리적인 손상은 작품의 내부
에서 온도의 변화로 팽창 수축하여 종이의 손상된 부분이 구겨지거나 심하게
꺾이게 되는 경우이다.
또한 화학적 원인에 의한 열화 즉 열과,빛,산화,산이나 알칼리에 의한

열화를 말하는데,주변 환경의 화학반응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열화현상
이라고 한다.열에 의한 극단적인열화의 경우는 화재에 의한 산화가 있으며,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도 크다.산화에 의한 열화는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합하여 장기간 변질 분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성의 종이가 시간이 흐르
면서 산성화 되어간다.산에 의한 열화는 산업발달로 인해 대기의 이산화황
과 주변의 오염 물질을 통해 더욱 종이의 성분을 변화 시킨다.
생물적 원인에 의한 열화로는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들의 침투와,종이 서

적 등을 섭취하거나 분비물로 인해 종이가 훼손된다.이 경우는 각종 쥐,벌,
레,곤충들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제지기술의 요인으로 다양한 부 재료와 종이를 사용할 때 작품제작과정 및
예술작품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이와 더불어 접착제와 안료 사용
등으로 나누어 이야기 하자면 종이와 함께 첨가되어진 부재료도 종이의 변화
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올바른 사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
다.
접착제 사용의 문제는 화학적 합성수지,천연 풀 두 종류가 있다.화학적

합성수지는 목재 접착용 풀과 벽지 도배용 풀 있으며,천연 풀은 식물성 전
분을 이용한 풀이 있다.천연 풀은 밀가루나 원료를 물에 풀어 삭인 후 풀을
쑨다.이유인즉,인위적으로 미생물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며 불순물인 유기물을 분해하여 자신의 영향으로 종이가 섭취
하게 되어 작품의 보존성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이렇듯 천연 풀이 갖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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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목공용 본드나 화학적 합성수지를 사
용하는데 이는 종이의 색을 변질시키고 산성의 유기 안료 때문에 공간이 뜨
거나 검게 변질되는 문제가 생긴다.
안료 사용 후 문제점에는 화학적 특성의 서양화 재료와의 결합에 다른 부

작용이다.안료의 구분으로 서양화 동양화로 나뉘어 이야기 하면 서양화의
안료는 고형인 물감은 유성의 미디엄으로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되어 굳어져
종이의 성질을 변질시키고 변색되어진다.동양화의 질료를 고착시켜주는 아
교는 수용성 이며 안료를 고착시킬 때 종이의 물성과 안료의 물성을 화학변
화를 일으키지 않고 잘 연결해준다.
종이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안료는 결합되기도 하지만 종이에 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작가는 올바른 이해로부터 작품제작 형성뿐만 아니라 작
품의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종이작업을 하는 작가들에 게 조
금이나 보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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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종이를 개발한 이래,오늘날 현대 조형예술로서 종이의 활용을 크게 살펴
보면 정보전달의 매체(미디어로서의 종이)로서의 종이와 표현매체로서의 종
이 (소재로서의 종이)로 구분되어져 서로 상반된 가운데 상호 보완하여 독립
된 오브제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기록을 위한 표면이었던 종이가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소재로서 인식하

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일이다.이렇듯 종이는 단순한 회화의 행위로
사용되어 왔다가 단순한 소재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한 분야로 평가되기 시작
하였다.이러한 작가들의 관심과 연구는 수제지 제작의 도입으로 연결 되었
다.
본 논문은 대상에 관계에 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재료에 대한 탐구하는

기술지향주의적 시대에 반한,천연적 재료인 ‘종이’에 대한 관심을 이끌게 됐
다.이는 종이를 단순한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표면으
로만 생각해왔던 미술가들에 의해 평면,입체,공간설치 등 다양한 유형과 양
식 속에 자기만의 독특한 종이 조형의 작업을 보여준다.
이러한 종이를 조성하는 것은 인간이며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흔

적으로 종이에 대한 희비극이 연출된다.흔적의 결과로서 종이는 상태가 아
니라 그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으로 종이의 특성인 종이의 속성과 유형을 인
간의식의 발생의 근원인 본능에서 지능으로 또는 반전되는 작업의 경과로 비
유할 수 있는데,이는 종이를 이차원의 단층에서 3차원으로 인간의 의식을
조형작업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이는 작품의 구상과 표현에서 평면과 입체를 오가는 가소성으로

평면회화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작가들에게 평면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입체성형을 통해 조형물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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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 종이는 특유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이는 무구 의 상태의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종이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의 의미를 내포로 종이
에 대한 침범은 종이가 스스로 지니고 있는 삶 즉,우리의 본연의 삶의 모습
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종이가 그자체로 독자적인 하나의 세계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미술에서 나타난 종이의 조형성은 종이의 변용 즉 작가 자신이라 생각

한다.종이작업은 작가에게 도구이기 보다는 그 정신을 수용하는 용기로서
재료 개념의 한계를 넘어 작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미술매체의 교차 실험을 가능케 해주며 새롭고 매우 융통성

있는 수단으로 종이는 모든 현대미술에서 늘 처음으로 필요로 하는 독립된
오브제 이다.종이와의 만남은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
된 무한한 재료일 것이며.전통적인 역사의 축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되고
있는 종이조형을 통해 종이가 갖고 있는 질료적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종
이 예술 그 감각의 시대로 향해 나아가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심미적 전달
매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 57 -

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단행본단행본단행본단행본>>>>

김순철,  「종이 역사 이야기」, 1 서울: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05

金福進, “새로운 「종이 造形一國」 공간” 1983

박광장,「고암이응노,삶과예술 고암미술연구소」 얼과알,1999
신  유, 국립박물관 「한국의 종이」 ,서울 ; 1995

신 유,한국의 종이문화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신유,1995
세계미술용어사전,숭례문,1994

이승철,구자운 「한지의 역사 부산」:소호문화재단 산림문화연구원,1999
이영혜,「누벨오브제」 디자인 하우스,2005
이  일, 「현대미술의 시각」, 서울,: 미진사, 1985

이승철, 「종이 ·만들기」 서울: 학고재, 2001

조형균, 「종이의 길 : 원류에서 미래까지」 파머,제인 m. 학국지공업연합회

피에르마르크 드 비아지 저 ; 권명히역 “일상의 놀라운 사건”, 시공사, 2000

김나래, 「HEIDIREIMER-EPP &MARY REIMER」 "북 아트기법 백과” 

        종이나라, 2005

H.리이드,「예술이란 무엇인가,윤일주역,서울 :을유문고
「동아원색 대 백과사전 제23권 서울 :동아출판사.1985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

권영구, “현대 종이조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이명신, “섬유조형소재로서의 종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오명희, “현대섬유예술의 종이작업에 관한 고철”,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   



- 58 -

         대학원 석사논문, 1985

문종숙, “大地의이미지를 형상화한 종이조형”,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1990

노수현, “종이를 이용한 表現方法에관한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신문식, “現代美術에 있어서 종이 活用에 關한 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황혜성, “종이조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남현주, “제지법에 있어서 종이 원료에 따른 기법에 관한 연구”, 啓明大 大   

          學院 산업미술학 석사논문, 1998

소성호, “조형매체로서의 종이에 관한 연구 : 섬유미술 중심으로”, 동아대    

         敎育大學院 공예교육 석사논문, 1999

박미진, “현대미술의 다양한 종이 활용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정정정기기기간간간행행행물물물>>>
월간미술,2006년6월 07p.92～93
월간미술,1999,p,2



- 59 -

도도도 판판판

(도판1)방마탄지 (도판3)시간의 책(BookofHours)

(도판3)피카소(PabloPicasso) (도판4)엘리자베스 쿠진스콧
등나무가 있는 정물,1912 종이 꼴라주



- 60 -

1.원료 4.안착시키기

2.원료의 고해 5.압착

3.시이트 형성 6.건조

    (도판2)종이 제작과정



- 61 -

   (도판6)   스티븐 솔맨                   (도판7)  수잔컷츠 -하히힐

(도판8)샘 프랜시스,레조네 넘버 (도판9)권영우,무제,162✕130,
2002 914✕711



- 62 -

(도판10)이승오,종이결 풍경 (도판11)김춘옥,자연-관계성
120✕75,2006 24✕24,2006

(도판12) 라우센버그 (도판13)피터칼리슨,꽃마차
75✕45,2005



- 63 -

(도판14)전광영Aggregation0-AU033, (도판15)신혜경,비상의 꿈
2005 150✕160✕110,1997

(도판16)유코타가다,마음의 주름,1996 (도판17)물의근원,1994



- 64 -

(도판18)제인 발스가르드,Installation
plantwill,1994

(도판19)하원,정적-tranquility,1998

(도판20)시게루반,페이퍼 테이너,2006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종이에 관한 고찰
	제1절 종이의 역사와 전개
	1. 종이의 정의
	2. 종이의 원리

	제2절 종이의 제작
	제3절 현대미술과 종이

	제3장 종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활용
	제1절 표현매체로서 종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2절 종이 조형작업의 유형
	1. 평면작업
	2. 입체작업
	3. 공간설치

	제2절 유형별 종이조형 기법을 응용한 작가
	제4절. 종이 작업의 문제점 및 보완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도판

